사랑하는 방글라데시 선교 동역자님들께                                                                                                  2011. 6월 기도편지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벌써 많이 더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농촌은 우기철 주요 작물인 황마 농사 풍년으로 푸르고 풍요롭습니다. 6월의 폭염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 날마다 내리는 비 덕분에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고 지내고 있지만 원치 않는 감기가 자주 찾아오는 날씨이기도 하지요. 한인 사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 모두 남은 우기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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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사역>모든 행정 업무들을 정의롭고 거룩하게 담당해 나가는 사역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월 24~27일까지 새로 합류한 사역자들(한인3명+ 현지인5명)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찔마리, 울리뿔 사역 장에 다녀왔습니다. 18시간을 차량으로 왕복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 새 사역 자들이 충심으로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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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마리 사역>계절 탓으로 학교에 아픈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기 사정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 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찔마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전기 사정이 나아져 생활과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리뿔 사역>호스텔에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담당할 하우스마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땅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울리뿔 사역장의 컴퓨터 교실 개원을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8일 개원한 울리뿔 컴퓨터 교실의 첫 훈련생 20명과 현지인 교사 쇼뽄 선생님을 축복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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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순학교 사역>새로 오신 컴퓨터 선생님께서 잘 적응을 하시고, 훌륭한 사역자로 잘 양육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수학을 잘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사직 하셔서 당장 남자 경력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속히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음악학교 사역> -아직도 몇 군데에서 물이 새고 있어 찔마리에서 내려온 기술직 직원들이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 건물 마무리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새 터전에서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명의 한국인 선생님들이 기초 언어공부를 마쳤습니다! 짝짝짝!! ^^마쳤다고 하기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현지인들의 기도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아멘이 나오는 정도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방글라데시어로 더 많이 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길 원하며 간구합니다. 새 언어가 주는 설렘, 귀한 느낌들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더욱 기쁘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울리뿔교회와 언졸리 자립마을 사역> -울리뿔교회 내부 천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신 은혜와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언졸리 자립 마을 사역이 위치 선정, 택지조성, 건축자재 구입 등의 준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공정을 지켜 주시고 이곳에 입주하여 새 삶을 이뤄갈 주민들이 잘 선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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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자들을 위하여>-(장순호)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강하게 충성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류수혜)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유지 할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영인) 더욱 강건함으로 사역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엄명희) 감기가 빨리 회복되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낭희) 하나님의 참 평안이 온전히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윤지선) 모든 일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성실하길 원하고 노력하며 간구하는 기도 응답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최한나) 딩동!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감사 드리며, 더욱 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윤소랑) 드디어 빵! 터진 언어처럼 기쁘고 즐거운 생활들이 매 순간 빵빵 터지는 삶과 사역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함께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방글라데시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한국과 미국의 모든 동역자 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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